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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병원성 AI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 대상 강화된 예찰·검사 지침 준수 철저

1. 관련 :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1322( '22.2.4. )호, -10645( '21.11.18. )호, -

10547( '21.11.16. )호, -10546( '21.11.16. )호, -10472( '21.11.13. )호

2. 우리 부는 ' 21/ '22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 I )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국내 고

병원성 A I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 현황, 해외 발생에 따른 국내 유입 위험성, 과거

사례 및 축종별 특성 등 전반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, 가금 농장 발생 시의 예방적

살처분 범위를 조정 · 운영(2주 간격)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, A I 위험도에 대응한 강화된 방역조치 등을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

위를 운영 중이며, 방역대 내 잠재된 발생 위험을 조기에 검색,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

를 통해 고병원성 A I의 전파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

장 등에 대한 예찰 · 검사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4. 최근 고병원성 A I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발생이 잇

따름에 따라,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강화된 예찰 · 검사 지침 준수를 재

강조하오니, 각 시 · 도 및 관련 기관에서는 아래에 따른 예찰 · 검사 이행에 철저를

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보호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· 검사

-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미실시 농가의 가금(모든 축종)에 대한 5일 간격 정

밀검사 실시

나.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· 검사

- 예찰지역 내 육용오리 농가는 사육기간 중 4회 검사(24 · 31 · 38일령, 출하 전)

* 정기검사 대상 일령 도래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되, 다음 정기검사일까지 최

대 10일을 초과하여 주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

- 종오리 · 산란계 농장은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폐사율 · 산란율 변

동 사항 예찰 실시



다. 보호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서 추가 발생 시

- 추가 발생 농가 중심 10km 내 모든 가금 추가 검사

* 시료 채취일 기준 4일 미경과 예찰 대상 농가는 제외하되, 제외 농가는 시료

채취일로부터 4일 경과 시 반드시 검사

- 추가 발생 농가 중심 반경 3km 내 및 3~10km 내 강화된 방역대 예찰 · 검사 적용

* (3km 내) 5일 주기 정밀검사

(3~10km) 육용오리 4회 검사 / 종오리 · 산란계 수의 전담관 지정, 특별관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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